
간행위원회에 보내는 글

2006년 8월 학회지에 실린 ‘경막외 통증자가조절 시 0.15%

Ropivacaine에 혼합되는 Alfentanil의 적정 농도’라는 제목의

논문에
1)
관한 의견입니다.

저자들은 이 논문에서 0.15%의 ropivacaine에 alfentanil을

45, 75, 150μg/ml을 혼합한 후 시간당 2 ml의 속도로 경막

외강에 주입하고 진통효과 및 부작용을 비교함으로써 75μg/

ml의 alfentanil 농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

그런데 시간당 2 ml의 투여속도는 흔히 사용되는 속도이기

는 하지만 모든 통증자가조절 시 공통되는 투여속도는 아

닙니다. 또한 국소마취제가 아니라 아편유사제에서는 농도

보다는 일정한 기간 내에 주입되는 양이 호흡억제 등 부작

용에 비춰볼 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. 실

제로 저자들도 서론에서 “환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국소

마취제의 농도와 아편유사제의 용량 선택이 중요하다 볼

수 있다”고 표현하였지만 제목에서는 ‘alfentanil의 적정 농

도’로 표기하였습니다. 즉 시간당 2 ml의 속도가 모든 통증

자가조절기에서 공통이 아니고 bolus 사용 여부와도 결부한

다면 ‘농도’라는 표현보다는 ‘용량’이라는 표현이 옳을 것

같습니다.

물론 인용하신 참고문헌들에서도
2,3)
제목에 아편유사제의

농도에 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농도가 제목에 들어가

는 것이 생소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들 참고문헌에서

는 각기 초록에서 투여속도를 밝히고 있는 데 반하여 본 논

문의 영문초록에서는 투여속도에 대한 기술이 없습니다. 따

라서 독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목에 PCA의 지

속적 투여 속도를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, 국

문의 제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꺼려진다면 최소한 영

문은 ‘투여 속도’가 포함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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